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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‘동아시아 텔레콤 노동조합 포럼’ 개최�한국 KTTU·일본NWJ·대만CTWU 각국 주제발표 및 토론





[제14 - 430호]


2023년 5월 19일(금)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5월 18일(목)부터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12차 동아시아통신노조(East Asia Telecom Union Forum) 포럼에 참가하여 각국의 노동계 현안을 공유하고 주제별 논의를 이어갔다. ��이번 포럼에는 KT노동조합의 최장복 위원장, 일본 통신노동조합(NWJ)의 스즈키 겐지 위원장, 대만 정보통신노동조합(CTWU) 홍쉬롱 위원장 및 정책 간부들이 참가했다.  ��최장복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“각국의 테마와 과제를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”고 밝힌 뒤 “인구고령화라는 공통된 문제에 따른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연금 문제 등에 대해 근원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이 시기에 동아시아텔레콤노조 동지들의 앞선 활동과 경험이 KT노조에도 많은 교훈을 줄 것”이라며 기대를 내비 쳤다. ��일본 스즈키 겐지 위원장과 대만 홍쉬롱 위원장도 동아시아 포럼을 축하하면서 “정보통신산업의 고용 창출을 위한 활로와 변화하는 노동운동 환경 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든든하 다”며 적극적인 연대를 다짐했다. ��본격적으로 이어진 포럼에서 KT노동조합은 ▲노령화로 인한 퇴직과 정년 관련 이슈를 일본 NWJ는 ▲경쟁체제 하의 인력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역할을, 대만 CTWU는 ▲조합원들을 위한 실질 수입 증대방안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.��각국 노동조합은 특히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는 세계경제 불안요소들이 대다수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고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. ��정체된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이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세계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이견 이 없었다.��이에 따라 3국의 노동조합은 정보통신기술산업 근로자들의 안정된 고용을 위하여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, 노동자들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. ��한편, 동아시아 포럼은 동아시아 최대의 통신노조 포럼으로 2003년부터 개최되고 있다. 








